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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in optometris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burnout.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93 optometrists working in Gwangju and Jeollanam-                

do, interviewed from January 1 to February 28,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Results: The mean scores of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2.18 ± 0.30 (4-point scale), 2.61 ± 0.51 (5-point scale), and 2.87 ± 0.77 (5-point                     

scale), respectivel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religion,                

working area, subjective health status, sleeping time, work duration in present optical shop, and monthly income. Turnover                

int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and burnout, and job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As per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b stress (B=.740, p<.001) and burnout (B=.549, p<.001)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s per the mediation analysis, burnout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Z = 8.111, p<.001). Conclusion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optometrists’ job stress wa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with burnout playing a mediating role in this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o manage job stress and burnout in an effort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in optomet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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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경사는 타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근속 기간이 짧        

다.[1] 안경사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6시간으로      

다른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46.8시간보다 월등히 많으며,[2]     

월평균 휴일의 횟수는 3~4일, 휴무 요일은 불규칙하고, 신       

입 안경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       

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3] 이러한 근무환경들은 안경      

사의 이직을 유발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안경사의 이직은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 계발, 소득증대, 경력 제고 및 기존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4] 하지만 안경원 측면에서는 신규 안경사       

의 모집 및 선발 비용 발생, 교육훈련 비용의 증가, 고객         

의 이탈 그리고 동료 안경사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경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또한 안경사 개인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의 하향 그리고 안경원의 생산성 및       

기술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3] 이      

처럼 안경사의 이직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      

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직무만족도,[1] 직무 관련 요인 중 동료 관계, 보상,        

감정노동, 직무 과부하,[5]성격특성 중 신경성,[6] 감성지능     

의 하위변수 중 자기감성이해[7]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직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 이직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       

레스, 소진, 직무만족, 피로,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10] 이와 같      

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특히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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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이다.[8]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반        

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      

의 심신 활동을 활성화시켜 창의력과 동기 수준을 증진시       

킴으로 직무성과를 높여준다.[4] 하지만 스트레스가 누적되     

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초래하게 되고, 생산성 하락       

과 더불어 생리적으로 각종 질병을 야기하며 부정적인 대       

인관계, 불면증, 흡연량과 음주량의 증가, 약물남용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12]

안경사는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       

술 습득 등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긴 근무시간, 불규칙한 휴       

일 및 여가시간의 부족 등의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13] 또한 직무 특성상 고객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적 반응에 의한 피로감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안경사의 자아성취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대인관계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게 된      

다. 일부 지역 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 결과       

를 한국 근로자 참고 값과 비교해 볼 때 관계갈등과 직장         

문화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직무특성,[1] 심리적 안녕감과 소진,[13] 감정노동[15]     

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의 강력한 예측변수로써 다양     

한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사이의 영향관계 연      

구가 진행되었다. 보건의료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많은      

직업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8-9,16-17] 하지만 안경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안경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소진은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상태로 정의되었다.[18] 소진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저하, 이직률 증        

가를 유발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강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집단소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소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9] 또한 소진은 만성적      

인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직의사를 매개하는 변인       

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 안경사의 경우 고객을 대       

면하는 시간이 많고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밝은 표정, 예        

의 바른 말투 및 친절한 응대 등 고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표출과 개인감정 간의 부조화가 생기면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유발되고,[21] 이로 인해 소진이 자주 발생      

할 수 있기에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에서 소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       

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개설안경사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제공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광주 157개 안경원, 전남 105개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        

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       

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412부      

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9부를 제외한 총 393부(회수율     

78.6%)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      

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수행하    

였다(IRB. 2018-12-001).

2. 연구도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종교 유무, 근무지역을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주       

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시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직업 관련 특성은 근무경력,      

근속기간, 근무시간, 월 소득, 4대 보험 가입 여부, 휴무일        

수, 직장 동료의 수, 이직 횟수를 조사하였다.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도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     

였다.[22] KOSS는 물리적 환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       

무 자율성 결여 5문항, 관계갈등 4문항, 직무 불안정 6문        

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 부적절 6문항, 직장문화 4문항       

으로 총 8개 하위 영역에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Chang 등      
[22]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대한 Cronbach's     

α는 .512~.822이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414~      

.856이였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14이었다. 

2) 소진

소진에 대한 도구는 Maslach와 Jackson[19]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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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lach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Choi[2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소       

모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으로       

총 3개 하위요인에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8이었다.

3) 이직의도

이직의도에 대한 도구는 Mobley[24]와 Blau[25]의 이직의     

도 척도를 Lee[26]가 번역하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Moon[2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       

력이동의도 3문항과 경력변경의도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장과 기관을 안경원으      

로, 사회복지사를 안경사로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      

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oon[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3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ver 21.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안경사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의 t-검정과 분      

산분석을 수행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       

증인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분석으로 분석하    

였다.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안경     

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28]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로 검      

증하였다.[29]

결과 및 고찰

1.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수준

직무스트레스 전체의 수준은 2.18 ± 0.30점(4점 척도)이었      

고, 하위영역 중 보상 부적절이 2.39 ± 0.44점으로 가장 높았         

고, 물리적 환경이 1.84 ± 0.4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 2.34 ± 0.44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31]에서 2.56 ± 0.30점으로 보고되어 안경사의 직무스트      

레스가 보건의료직 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나타냈      

다. 이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직 종사자가 의사      

또는 다른 직종 종사자와의 연계된 직무특성과 이해관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반면, 안경사는 독립       

적인 형태로 근무하면서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등이 상        

대적으로 적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14]     

Table 1. Level of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Job stress

Physical environment 1-4 1.00 3.33 1.84 ± 0.47

Job demand 1-4 1.00 3.50 2.18 ± 0.47

Insufficient job control 1-4 1.00 3.40 2.28 ± 0.36

Interpersonal conflict 1-4 1.00 3.50 1.99 ± 0.45

Job instability 1-4 1.00 4.00 2.34 ± 0.42

Organizational system 1-4 1.00 3.86 2.18 ± 0.42

Lack of reward 1-4 1.00 3.50 2.39 ± 0.44

Occupational climate 1-4 1.00 3.50 1.96 ± 0.56

Total 1.16 3.33 2.18 ± 0.30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1-5 1.00 4.89 2.69 ± 0.67

Depersonalization 1-5 1.00 5.00 2.50 ± 0.74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1-5 1.00 3.88 2.60 ± 0.53

Total 1.09 4.27 2.61 ± 0.51

Turnover 

intention

Career mobility 1-5 1.00 5.00 2.67 ± 0.93

Career withdrawal 1-5 1.00 5.00 3.06 ± 0.89

Total 1.00 4.67 2.87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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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전체의 수준은 2.61 ± 0.51점(5점 척도)이었고,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소모가 2.69 ± 0.67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다(Table 1).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2]에서 3.28 ± 0.89점, 치과위생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33]에서 3.44점으로 보고되어 안경사의 소      

진이 다른 보건의료직 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안경원이 소규모이고, 내부 구       

성원이 적어 구성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        

의 특성과, 고객을 상담하고 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업       

무의 자율성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소진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직의도 전체의 수준은 2.87 ± 0.77점(5점       

척도)이었고, 하위영역 중 경력이동 의도는 2.67±0.93점,     

경력변경 의도는 3.06 ± 0.89점이었다(Table 1). 동일한 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20]에서 2.74점,     

물리치료사에 대한 연구[16]에서 2.80 ± 0.77점보다는 안경      

사의 이직의도가 높았고, 작업치료사에 대한 연구[10]에서는     

3.19 ± 0.98점으로 안경사의 이직의도가 낮았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연령은 20~29세 3.05 ± 0.79점, 30~39세 2.81 ± 0.76점, 40         

세 이상 2.64 ± 0.70점으로 20~29세 경우가 30~39세, 40세        

이상에 비해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8.209, p＜       

.001). 결혼 여부는 미혼 2.94 ± 0.78점, 기혼 2.76 ± 0.76점          

으로 미혼인 경우에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 = 2.357,       

p = .019). 종교 유무는 있는 경우 2.68 ± 0.74점, 없는 경우           

2.92 ± 0.78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에 이직의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t = −2.631, p = .009). 근무지역은 광주 2.95 ± 0.74           

점, 전남 2.70 ± 0.81점으로 광주지역의 이직의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t = 3.073, p = .002). 성별과 교육수준은 이직의도         

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Table 2).

2)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2.61 ± 0.78점, 보통 2.86 ± 0.71점, 나쁨         

3.32 ± 0.76점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 19.272, p＜.001). 수면시      

간은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3).

3)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직업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근속기       

간은 1년 미만 2.92 ± 0.76점, 1~2년 2.99 ± 0.78점, 3~4년          

Table 2.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93)

Variables n (%)
Turnover intention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Gender

 Male 210 (53.4) 2.82 ± 0.79 −1.322 .187

 Female 183 (46.6) 2.92 ± 0.75

Age (year)

 20-29 a 151 (38.4) 3.05 ± 0.79 8.209  <.001

 30-39 b 160 (40.7) 2.81 ± 0.76 a>b,c

 ≥40 c 82 (20.9) 2.64 ± 0.70

Marital status

 Unmarried 232 (59.0) 2.94 ± 0.78 2.357 .019

 Married 161 (41.0) 2.76 ± 0.76

Education level

 College 297 (75.6) 2.85 ± 0.76 −.778  .437

 ≥University 96 (24.4) 2.92 ± 0.83

Religion 

 Yes 89 (22.6) 2.68 ± 0.74 −2.631 .009

 No 314 (77.4) 2.92 ± 0.78

Working area

 Gwangju 256 (65.1) 2.95 ± 0.74 3.073 .002

 Jeonnam 137 (34.9) 2.7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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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0.76점, 5년 이상 2.57 ± 0.73점으로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년 이상에 비해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F = 7.304, p＜.001).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3.06 ± 0.76          

점, 200∼299만원 2.83 ± 0.75점, 300만원 이상 2.59 ± 0.82점         

으로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0~299만원, 300       

만원 이상에 비해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7.352,       

p＜.001). 근무경력,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 여부, 휴무일       

수, 직장 동료의 수, 이직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4).

3.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r = 0.529, p＜.001) 및 소진(r = 0.616, p＜.001)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r = 0.62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경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B = .740, p＜      

.001)와 소진(B = .549, p＜.001)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       

무스트레스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9]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와      

일치하였다.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타 직종에 비해 높      

지 않지만, 다양한 영상 매체의 발달과 컴퓨터, 휴대폰 등        

의 사용으로 인한 안경착용인구의 증가됨에 따라 시력관      

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과 낮은 임금체계, 의료기사      

등에 걸맞지 않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       

가 높아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13]      

특히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보상 부적절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      

향상을 위한 검안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주 5       

일 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진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9]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와 일치하였      

다. 안경사는 직무문제로 인해 피곤함과 좌절감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를 느끼고, 고객 또는 상사, 동료 간의 갈등관       

계에서 실제 감정과 다른 표현들을 사용함으로 냉소적인      

Table 3.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393)

Variables n (%)
Turnover intention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a 68 (17.3) 3.32 ± 0.76  19.272 <.001

 Fair b 209 (53.2) 2.86 ± 0.71  a>b>c

 Good c 116 (29.5) 2.61 ± 0.78

Smoking status

 Current 129 (32.8) 2.84 ± 0.77  .334 .716

 Former 24 (6.1) 2.98 ± 0.78

 Never 240 (61.1) 2.87 ± 0.78

Drinking status

 Yes 348 (88.5) 2.87 ± 0.77 −.585 .559

 No 45 (11.5) 2.80 ± 0.79

Regular exercise

 Yes 72 (18.3) 2.80 ± 0.76 −.794 .428

 No 321 (81.7) 2.80 ± 0.78

Sleeping time (hr/day)

 <7 145 (36.9) 2.94 ± 0.73 2.925 .055

 7-8 221 (58.2) 2.86 ± 0.77

 >8 27 (6.9) 2.55 ±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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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존감 상실 등으로 소진이 높아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34] 따라서 안      

경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근무       

중에 있었던 상황들을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 마련,       

동호회 등 신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외에 안경사의 특성 중에서 연령이      

Table 4.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N=393)

Variables n (%)
Turnover intention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Total career (year)

  <1 30 (7.6) 2.92 ± 0.86 1.347 .259

  1-4 117 (29.8) 2.96 ± 0.75

  5-9 115 (29.3) 2.87 ± 0.81

  ≥10 131 (33.3) 2.76 ± 0.74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year)

  <1 a 94 (23.9) 2.92 ± 0.76 7.304  <.001

 1-2 b 120 (30.5) 2.99 ± 0.78 a,b,c>d

  3-4 c 77 (19.6) 3.00 ± 0.76

  ≥5 d 102 (26.0) 2.57 ± 0.73

Working time (hr/week)

  ≤40 19 (4.8) 2.88 ± 0.70 .305 .822

  41-52 113 (28.8) 2.83 ± 0.74

  53-64 200 (50.9) 2.90 ± 0.77

  >64 61 (15.5) 2.82 ± 0.8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a 117 (29.8) 3.06 ± 0.76 7.352 <.001

  200-299 b 224 (57.0) 2.83 ± 0.75 a>b,c

  ≥300 c 52 (13.2) 2.59 ± 0.82

Social insurance 

  Yes 342 (87.0) 2.87 ± 0.79 .022 .983

  No 51 (13.0) 2.86 ± 0.70

Holidays (day/month)

  ≤4 73 (18.6) 2.81 ± 0.74 1.048 .352

  5-6 140 (35.6) 2.82 ± 0.78

  ≥7 180 (45.8) 2.93 ± 0.79

Number of colleagues

  ≤1 35 (8.9) 2.87 ± 0.75 .092 .912

  2-3 226 (57.5) 2.88 ± 0.79

  ≥4 132 (33.6) 2.88 ± 0.79

Turnover experience

  None 117 (29.8) 2.81 ± 0.81 .497 .609

  1-3 210 (53.4) 2.90 ± 0.73

  ≥4 66 (16.8) 2.87 ± 0.86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and burnout

Variables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 1

Job stress  0.529*** 1

Burnout  0.616***  0.626***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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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보다는 20~29세인 경우(B = .303, p = .005)가 이         

직의도가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보다는 나쁨 경      

우(B = .205, p = .026)가 높았다. 수면시간은 8시간 초과보         

다는 7시간 미만(B = .282, p = .020), 7~8시간(B = .330, p =            

.005)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근무지역은 전남보다     

는 광주인 경우(B = .160, p = .009)가 높았으며, 근속기간은         

5년 이상보다는 1년 미만(B = .191, p = .034), 1~2년(B = .239,           

p = .003), 3~4년(B = .346, p＜.001)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Table 6). 

5.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직무스트레스는 1단계에서 β = .626(p＜.001)로 매개변수     

소진에 유의하고, 2단계에서 β = .529(p＜.001)로 종속변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매      

개변수 소진은 β = .469(p＜.001)로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는     

β = .236(p＜.001)로 2단계 β값보다 작고 종속변수 이직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조건 1~3단       

계 모두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29]로 유의성 검정을 한 결과 Z값이 8.111(p        

＜.001)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7).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진     

을 추가 투입했을 때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소진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매개변수 소진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9]와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소진의 매개     

가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       

구 결과[17]와 잘 일치하였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소진의 상태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안경사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복지, 근무 개선       

도 중요하겠지만 정서적 관리나 고객과의 갈등을 해소하      

기 위한 심리적 강화와 지지, 소진 극복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이 광주·전남지역의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결과를 안경사 전체에게 일반화시키기에 한      

계가 있다. 둘째, 단면연구로 수행되어 이직의도와 관련      

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06 .249 −4.045 <.001

Job stress .740 .122 .291 6.083 <.001

Burnout .549 .074 .373 7.419 <.001

Age (/≥40)

  20-29 .303 .108 .189 2.813 .005

  30-39 .130 .085 .082 1.528 .127

Marital status (/Married) −.055 .073 −.034 −.745 .456

Religion (/Yes) .084 .069 .045 1.207 .22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Poor .205 .092 .100 2.231 .026

  Fair .046 .067 .030 .689 .491

Sleeping hour (/>8)

  <7 .282 .120 .174 2.342 .020

  7-8 .330 .116 .210 2.843 .005

Working area (/Jeonnam) .160 .061 .098 2.616 .009

Work period in present optical shop (/≥5)

  <1 .191 .090 .104 2.129 .034

  1-2 .239 .081 .142 2.969 .003

  3-4 .346 .087 .176 3.973 <.001

Monthly income (/≥300)

  <200 .113 .114 .066 .989 .323

  200-299 −.029 .097 −.018 −.297 .766

 R(.716), R2(.513), F(24.773), P(<.001), Durbin-Watson(1.820)

Table 7. Mediating role of burnout in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Step Variables B SE β t R2 F

1 Job stress → Burnout 1.079 .068 .626 15.856*** .391 251.426

2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1.343 .109 .529 12.334*** .280 152.127

3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599 .126 .236 4.751***

.414 137.614
Burnout → Turnover intention .689 .073 .469 9.429***

Sobel Test: Z=8.111,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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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소진의 매개 효과를 밝      

힘으로써 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    

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있어 소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고,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안경사의 이직의       

도를 감소시키고 안경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      

로 인센티브제, 주 5일 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적절한 보        

상을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정서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국민의 시력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자존감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      

스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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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 있어 소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              

와 전라남도 안경원에 재직 중인 안경사 39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18 ± 0.30점(4점 척도), 소진은 평균 2.61 ± 0.51점(5점 척도), 이직의도               

는 2.87 ± 0.77점(5점 척도)이었다.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유무, 근무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시간, 근속기간, 월 소득에                

따라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그리고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B = .740, p<.001)와 소진(B = .549,              

p<.001)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관계에서 소진            

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8.111, p<.001). 결론: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소진              

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안경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안경            

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안경사, 직무스트레스, 소진, 이직의도, 매개효과


	안경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 연구: 광주,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REFERENCES


